
Industry Promotion Research❙ 203

https://doi.org/10.21186/IPR.2024.9.1.203

인원용사(人元用事)의 연원에 관한 연구

최원호*, 김나현**, 김기승**

목원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작곡학부*,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A Study on the Origin of Human Governance Periods in 

the Hidden Stems

Won-Ho Choi*, Na-Hyun Kim**, Ki-Seung Kim**

Dept. of Orchestra & Composition, MokWon University*, 

Dept. of Oriental Study,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요  약  이 연구는 명리학에서 지장간(支藏干) 이론의 인원용사(人元用事)에 대한 타당성을 고찰해 보는 연구이다. 첫

째는 지장간의 날짜를 배속해서 사령(司令)을 적용하는 이론이 있다. 둘째로는 월지 지장간에서 투출(透出)한 간(干)으

로 취격(取格)하는 이론이 있다. 이 두 이론이 서로 상충 되어 혼란스러워하는 문제가 있기에 이 연구는 고전에서 나타

난 지장간 이론을 살펴 인원용사의 변천 과정과 적용에 대한 타당성을 고찰했다. 연구 결과 첫째, 지장간의 변천 과정

은 배속된 날짜 수가 역법에 맞지 않고, 간(干)의 배속도 명리 고서마다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고전에는 오행을 72일

씩 분배한다 했으나, 오행 배속은 木은 65일, 火는 55일, 土는 100일, 金은 65일, 水는 65일이다. 셋째, 寅, 申, 巳, 亥월

은 여기를 戊土 7일로 정했지만, 寅월의 전 달은 丑월이므로 여기는 己土가 되고, 申월의 전 달은 未월이므로 여기는 

己土가 되는 것이 더 논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子, 午, 卯, 酉월은 午월만 己土가 있지만, 그 근거가 합당하

지 않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오행들의 월별 날짜 배속의 정확성 때문에, 사령을 적용하는 이론보다는 

투간(透干)으로 취격(取格)하는 이론이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주제어  사주명리학, 지장간, 인원용사, 투출, 사령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validity of Hidden Stems (支藏干) in the Four Pillars of 

Destiny with regard to the use of human governance periods in the hidden stems (人元用事). First, there is a theory 

of assigning period of governance for designated constituents (司令論) in the Hidden Stems of the Earthly Branch. 

Second, there is a theory that determines the structure of the Four Pillars by the Exposed Constituent from the Hidden 

Stems (透出論) in the Month Earthly Branch. Since these two theories conflict with each other and cause confusions, 

this study examined the theory of Hidden Stems in the Four Pillars Classics and examined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governance period for constituent hidden stems and their validit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number of dates assigned to respective constituents does not correspond to the calendarical principle, and the 

assignment of the governance dates for each constituent does not correspond to the principles proposed in ancient 

books of Four Pillars. Second, though it is said in the Classics that 72 days are equally assigned to each of the Five 

Elements, actual distributed days for the five elements was 65 days for Wood, 55 days for Fire, 100 days for Earth, 

65 days for Metal, and 65 days for Water. Third, though it is said that 7 days should be designated to Yang Earth 

Mu for the months of Tiger 寅, Monkey, Snake, and Pig, it is logically more legitimate to assign those days to Yin 

Earth Ki since the month before Tiger is Ox, and the month before Monkey is Goat. Lastly, rationale behind 

assigning Ki Earth only to Horse Oh as constituting Hidden Stem while disregarding months of Rat, Rabbit, and 

Rooster is considered not reasonable. Looking at these results comprehensively, it is concluded that the Exposed 

Constituent theory is logically more appropriate than Assigned Governance theory.

Key Words  Four pillars of destiny, Hidden stems, Designated governance periods in the hidden stems, Exposed 

stems from the month branch, Period of assigned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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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동양에는 예로부터 천원(天元), 지원(地元), 인원(人

元)이라는 삼원(三元) 사상이 있다. 삼원은 천지인(天地

人) 삼재(三才)에서 유래했다. �음부경(陰符經)�에서 말

하기를 “하늘이 생(生)하고 하늘이 죽이는 것은 도(道)

의 이치이다. 하늘과 땅은 만물의 도적이요, 만물은 사람

의 도적이요, 사람은 만물의 도적이나, 세 도적이 이미 

마땅해지고, 삼재(三才)가 이미 편안해 지니라”[1]라고 

하늘과 땅과 사람을 만물을 조화롭게 하는 사상에 더하

여, 노자(老子)는 �도덕경(道德經)� 42장에서는 “도(道)

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으며, 둘은 셋을 낳고, 셋

은 모든 사물을 낳는다. 만물은 음(陰)을 짊어지고서 양

(陽)을 안고 기(氣)가 솟구침으로써 어울리게 된다”[2]

라 하여 삼원(三元) 사상에 음양(陰陽)의 기운을 더했다. 

그리고 �역경(易經)�에서 말하기를 “둘로 나누어서 양

의(兩儀)를 상징하고, 하나를 걸어서 삼재(三才)를 상징

하며, 넷씩 세어서 사시(四時)를 상징한다”[3]라 하여 사

계절의 운행 법칙을 중요하게 여겼고 이어서 �음부경

(陰符經)�에서 말하기를 “하늘의 도를 살피고 하늘의 운

행을 파악하여 조종할 수 있으면 다 될 것이다. 그러므

로 하늘에는 다섯 도적이 있으니, 이것을 보는 자는 번

창할 것이고, 다섯 도적이 마음에 있으니, 천하에 베풀어 

행하면 우주가 손안에 있고, 만 가지 조화가 몸에서 나

오느니라”[4]라고 오행(五行)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니, 

이는 명리학의 기틀이 된 음양오행(陰陽五行)과 천지인

(天地人) 삼원(三元) 사상과 사시(四時)의 운행과 변화

의 조화는 동양사상의 기원에서부터 가장 먼저 시작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명학(三命學)이라고 불리는 고법 명리학에서는 태

어난 연주(年柱)의 간지(干支)에서 연간(年干)을 록(祿)

이라 하고 천원(天元)으로 칭하였고, 연지(年支)를 명

(命)이라 하고 지원(地元)이라 칭하였으며, 연주(年柱)

의 납음(納音)을 신(身)이라고 하고 인원(人元)으로 칭

하였기에 록명신(祿命身)을 삼원(三元)이라 명명하였다. 

이후 서자평(徐子平)이 일간 위주로 창시한 자평명리학

(子平命理學)의 초기 서적 중 하나인 �낙록자삼명소식

부주(珞琭子三命消息賦注)�에서는 납음(納音) 대신 지

장간(地藏干)을 인원(人元)으로 하여 삼원(三元)을 분석

하고 있다[5]. 이후로 자평명리학에서는 천원(天元)은 

사주에서 하늘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천간(天干)이라 하

고, 지원(地元)은 사주에서 땅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지

지(地支)라고 하며, 인원(人元)은 사주에서 땅에서 살아

가는 인간들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지지에 감추어졌다 

해서 지장간(地藏干)이라고 한다.

1.2 연구 목적과 방법

명리학에서는 격국(格局)을 선정할 때 월령(月令)에

서 천간으로 투간(透干)한 것을 월령용신(月令用神)으

로 격국을 선정하는 심효첨(沈孝瞻)의 �자평진전(子平

眞詮)�을 따르는 투간파가 있고, 월령에 배속된 사령(司

令)을 사용하여 사령용신(司令用神)을 사용하는 서대승

(徐大升)의 �연해자평(淵海子平)�이나 임철초(任鐵樵)

의 �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를 따르는 사령파로 나뉘

어 있다. 현재까지 명리학에서는 인원(人元) 즉 지장간

(支藏干)의 성립과 그 근거에 관한 연구들만 있고 정확

한 원리에 관한 결론은 없다. 또한 여러 가지 문헌에 소

개된 지장간의 월별 배속 일수가 각기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당대(唐代)의 �이허중명서(李虛

中命書)�와 같은 삼명학 서적은 물론 자평명리학 서적

인 서자평의 �낙록자삼명소식부주�, 송대(宋代) 서대승

의 �자평삼명통변연원(子平三命通辯淵源)�과 �연해자

평�, 명대(明代) 만민영(萬民英)의 �삼명통회(三命通會)

�, 청초(淸初) 진소암(陳素庵)의 �명리약언(命理約言)�, 

청대(淸代) 심효첨의 �자평진전�과 임철초의 �적천수천

미�, 그리고 20세기 중화민국 서락오(徐樂吾)의 �자평수

언(子平粹言)�까지, 각종 명리학 고전에서 나타난 지장

간 이론을 세밀하게 살펴 지장간과 인원용사의 변천 과

정과 적용에 대한 타당성을 고찰해 보려고 한다.

2. 지장간(支藏干)의 연원(淵源)

2.1 삼명학(三命學)에서 나타난 지장간

지장간(支藏干)의 시원(始原)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

대부터 널리 사용되던 오행사시설(五行四時設)과 한대

(漢代) 이후 정립된 토왕사계설(土旺四季設)이 그 시작

점임을 알 수 있다. 한(漢) 초기(初期) 동중서(董仲舒)가 

�춘추번로(春秋繁露)�에서 각각의 오행별로 1년에 72일

씩 용사(用事)한다는 이론을 주장했다. 그 뒤 �회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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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淮南子)�｢천문훈(天文訓)｣에서는 土 72일을 사계절에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6]. 이후 �경씨역전

(京氏易傳)�에서 경방(京房)은 자오분시론(子午分時論)

을 기반으로 역리(易理) 이론을 활용해서 사계절에서 土

가 왕성해지는 것임을 증명했다. 후한(後漢)의 반고(班

固)는 �백호통(白虎通)�에서 土 72일을 사계절에 각각 

18일씩 들어가게끔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7]. 

명리학에서 지장간(支藏干)에 관련된 여러 서적의 지

장간 표를 비교하면 다른 월별의 지장간(支藏干) 날짜 

배속에는 큰 차이점이 있으나, 辰·戌·丑·未월에는 정기

(正氣) 土가 모두 예외 없이 18일이나, 18.6일로 되어 있

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합의되어서 통일된 토왕사계

(土旺四季)의 논리 체계를 지속적(持續的)으로 따른 것

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삼명학(三命學) 저서 중 가장 완성됐다고 할 수 있는 

당대(唐代) �이허중명서(李虛中命書)�에서는 다음과 같

이 기술되어 있다.

“寅속에는 甲이 있다.…子巳는 壬丁이 회집하는 몸체

이고, 卯申은 乙庚이 사귀는 것과 동일하며, 丙은 午

이고 辛은 酉이니 천간 없이 파형(破刑)이 될 수 없

다. 癸는 亥 중에서 시작되고, 辰戌은 똑같이 戊土를 

얻었다.”[8]

위의 인용문은 월지(月支)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단

지 십이지지(十二地支)에서 본체(本體), 곧 십이지장간

(十二支藏干)과 연결되는 내용이다. 이것은 삼명학(三命

學)의 록명술(祿命術)에서 매우 중요시하던 기본적 개념

이다. 辰·戌을 양대양(陽對陽)의 원리로 戊土와 대응시

킨 것은, 곧 丑·未를 음대음(陰對陰)의 원리에 따라 己土

로 연결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9].

한편 �이허중명서�에서는 월지장간(月支藏干)에 관

해 분석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辰에는 乙이 있으니 辰은 곧 木土로 이루어진다. 

… 괴(魁:戌)에는 辛이 감춰져 있으니 戌은 곧 金土

로 이루어진다. … 귀신(貴神:丑)은 癸를 얻었으니 

丑은 水土로 이루어진다. … 未에는 丁火가 숨어있

으니 곧 火土로 이루어진다.”[10]

위 인용문을 살펴보면 고법명리학(古法命理學) 즉 삼

명학인 �이허중명서�에서도 이미 辰·戌·丑·未월에서의 

지장간(支藏干) 여기(餘氣)의 원리가 현대의 명리학과 

같은 원리가 적용됐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국시대의 낙록자(珞琭子)가 저술했다고 전해

지는 �낙록자삼명소식부(珞琭子三命消息賦)�에 자평명

리학을 창출한 서자평(徐子平)이 주석을 달은 �낙록자

삼명소식부주(珞琭子三命消息賦注)�에는 지장간에 관

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辰은 水의 곳간이고, 辰 속에는 봄의 남은 기운인 

乙木이 있다. … 戌은 火의 곳간이고, 戌 속에는 가

을의 남은 기운인 辛金이 있다. … 丑은 金의 곳간

이고, 丑 속에는 겨울의 남은 기운인 癸水가 있다. 

… 未는 木의 곳간이고, 未 속에는 여름의 남은 기

운인 丁火가 있다.”[11]

위 인용문을 살펴보면 辰·戌·丑·未월의 여기(餘氣)는 

乙·辛·癸·丁으로서 �낙록자삼명소식부주(珞琭子三命消

息賦注)�에도 지장간(支藏干)에 관해서 �이허중명서(李

虛中命書)�와도 똑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것을 확

인해보면, 자평명리학의 주요 이론 중에서 중추적 핵심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장간 이론은 자평명리학의 창시

자인 서자평(徐子平)이 삼명학(三命學) 서적인 �이허중

명서�의 지장간 이론에서 깊은 영향을 받은 것임을 유

추할 수 있다.

2.2 자평명리학에서 나타난 지장간의 변천사

자평명리학에서 지장간(支藏干)의 성립에 관한 기록

이 정리된 것은 아직 없다. 이에 본 연구자가 각종 문헌

을 고찰한 결과 지장간은 월령(月令) 오행(五行)의 분배

가 그 시작점이며, 점차 십간(十干)으로 치환이 되었으

나, 송대(宋代) 서대승(徐大升) 이전까지에는 오직 월률

분야(月律分野)에 관한 연구들만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1253년 서대승(徐大升)은 �자평삼명통변연원(子平三命

通辯淵源)�에 일(日) 수(數)가 없는 지장간(支藏干)인 ｢

지지조화도(地支造化圖)｣를 추가하여, 지장간(支藏干) 

전체에 오행(五行)보다는 십간(十干)으로 변환시키고, 

사주의 본명(本命)과 대운 및 세운 등등 운로상(運路上)

의 모든 지지(地支)에다 적용해서 해당 명(命)의 격(格)

을 파악하는 것에 사용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림Ⅱ-1] �자평삼명통변연원(子平三命通辯淵源)�

의 ｢지지조화도(地支造化圖)｣와 현대 명리학에서 보편

적으로 쓰이고 있는 지장간(支藏干)의 배속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지지조화도｣에서는 생지(生支) 월령인 寅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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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亥월의 지장간에 戊土가 빠진 것이 큰 특징이고 午를 

제외한 왕지(旺支) 월령인 子월과 卯월과 酉월의 지장간

(支藏干)에는 월지와 음양이 같은 본기(本氣)만 배속되

어 있다는 것도 큰 특징이다.

이는 �자평진전(子平眞詮)� ｢논용신변화(論用神變

化)｣에 기술된 “월령의 지장간(支藏干)은 … 십이지지 

중 子, 午, 卯, 酉(왕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숨겨놓

은 것이다”[12] 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戊,庚,丙 己,丁 丁,乙,己 戊,壬,庚

巳 午 未 申
乙,癸,戊

用日爲主

專論財官

辛

辰 酉
乙 辛,丁,戊

卯 戌
丙,甲 癸,辛,己 癸 壬,甲

寅 丑 子 亥

[그림Ⅱ-1] ｢지지조화도(地支造化圖)｣

�자평삼명통변연원(子平三命通辯淵源)�의 ｢지지조

화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주 중이나 세운 등에서 어떤 

지지를 얻었나를 먼저 살펴보고, 그 지지 중 장

간(藏干)이 그림 중 어떤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

하여 해당 사주가 어떤 격국(格局)인지 파악한 

뒤 단명(斷命)한다.”[13]

위 인용문에서는 사주의 원국이나 세운 등에서 만나

서 얻는 지지를 ｢지지조화도(地支造化圖)｣에 나와 있는 

지장간(支藏干)과 대입하여 어떤 것과 일치하는지를 먼

저 살펴보고 확인하여 어떤 격국(格局)인지를 파악하고 

사주를 단명(斷命)하라고 기술되어 있다. 

한편 삼재(三才)가 삼원(三元)이 되는 이치를 명리 고

전 �연해자평(淵海子平)� ｢논삼원(論三元)｣에서 찾아보

면 “예를 들어 간지(干支)가 甲子라고 한다면 甲은 천원

(天元)이고 子는 지원(地元)이고 子中의 癸는 인원(人

元)이다.”[14] 라고 인원(人元)을 지장간(支藏干)이라고 

명확하게 말했다.

[그림Ⅱ-2]는 �연해자평(淵海子平)�의 ｢월률분야지

도(月律分野之圖)｣이다. 날짜가 월별 31일씩 배속되어 

있으므로 1년의 총합계는 372일이다.

[그림Ⅱ-2] ｢월률분야지도(月律分野之圖)｣

송대(宋代) 서승(徐升)의 �연해자평(淵海子平)�｢월률

분야지도(月律分野之圖)｣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

되어 있다.

“월령 가운데 지지에 암장된 것이다. 간지에서 

일간이 주(主)가 되고, 월지의 金木水火土를 취하

여 용신으로 삼는데 그중에서 왕쇠를 취한다. 가

령 자수에서는 계수를 취하는데 반드시 몇일에 

태어났는지를 보아야 한다. 만약 첫 1일에서 10일 

사이에 태어났으면 마땅히 壬水를 취한다. 11일에

서 30일 사이에 태어나면 癸水를 취한다. 이런 방

법으로 월령의 용사(用事)를 판단하되, 하나의 방

법으로만 취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렇지 않으면 

추론하여도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한 가지 예를 든 

것이니 나머지도 이와 같이 한다.”[15]

위 인용문을 살펴보면 먼저 날짜를 잘 따져 지장간

(地藏干)의 어떤 것에 사령(司令) 했는지에 따라 왕쇠

(旺衰)를 선정하고, 월령(月令)의 용사(用事)를 판단하

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미 송대(宋代) �연해자평(淵海子

平)�에서도 지장간의 월령용신을 사용한 격국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훗날 청대(淸代) 심효첨(沈孝瞻)

의 격국 이론서인 �자평진전(子平眞詮)�에서는 월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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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간(地藏干)의 사령(司令)이 아닌 월지 지장간의 투간

(透干)을 격(格)으로 취하였다. 이 두 개의 고서 때문에 

현재 명리학계에서도 취격(取格)을 하는 방법이 나뉘어 

월지 지장간의 사령을 격으로 취하는 학파와 월지 지장

간의 투간을 격으로 정하는 학파로 나뉘어 있다.

한편 지장간(支藏干) 문제에 관해서 중화민국의 서락

오(徐樂吾)는 �자평수언(子平粹言)�｢논인원용사다과(論

人元用事多寡)｣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인원(人元)은 용사(用事)의 신(神)이고 사령

(司令)은 주로 왕성한 기(氣)이다. 어떤 궁에서는 

인원이 하나가 아니고 쓰임에 강약과 다과의 구

분이 있으니 �삼명통회(三命通會)�에서는 옛 법

을 근거로 나열한 규칙이 있다.”[16]

한편 위 인용문의 �자평수언(子平粹言)�｢논인원용사

다과(論人元用事多寡)｣의 다음 구절에는 �삼명통회(三

命通會)�｢논인원사사(論人元司事)｣에 기술된 지장간(支

藏干)의 배속이 규칙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그림Ⅱ-3] ｢인원사사지도(人元司事之圖)｣ 제1번[17]

�자평수언(子平粹言)�에 기술된 지장간 배속은 �삼

명통회(三命通會)� 내용을 본 연구자가 정리해서 도식

화한 두 가지의 ｢인원사사지도(人元司事之圖)｣ 중에서 

두 번째인 [그림Ⅱ-4] ｢인원사사지도｣ 제2번을 말한다.

[그림Ⅱ-3] ｢인원사사지도(人元司事之圖)｣ 제1번의 

특이한 점은 생지(生支) 월령 중 巳월을 제외한 寅·申·

亥월의 지장간(支藏干)에서 여기(餘氣)인 土만 5일이고 

다른 월령의 지장간의 여기는 모두 7일로 동일한 것이 

큰 특징이다. 그리고 인중간토(寅中艮土), 신중곤토(申

中坤土) 같은 주역의 괘상(卦象)을 쓴 것도 큰 특징이다. 

또한 잡기(雜氣) 월령인 辰·戌·丑·未 지장간(支藏干)의 

중기(中氣)가 양간(陽干)으로 이루어진 점은 매우 특이

하다. 그리고 매월 30일씩 배분하였으므로 1년의 총합계

는 360일이다.

[그림Ⅱ-4] ｢인원사사지도(人元司事之圖)｣ 제2번[18]

[그림Ⅱ-4] ｢인원사사지도(人元司事之圖)｣ 제2번에

서는 왕지(旺支) 월령인 子·午·卯·酉월의 지장간(地藏

干)에 모두 중기(中氣)가 들어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며 잡기(雜氣) 월령인 辰·戌·丑·未월의 지장간(支藏干)

의 중기(中氣)가 모두 음간으로만 구성된 것이, 잡기(雜

氣) 월령의 지장간 중기가 모두 양간으로 구성된 [그림

Ⅱ-3]｢인원사사지도(人元司事之圖)｣ 제1번과 전혀 다르

다. 또한 1년의 총합계는 겨우 356일이다. 이는 월별 각

각 30일씩 배분했으나, 子월만 26일로 배분한 결과인데, 

이는 午월의 지장간 여기(餘氣)를 참조하여 예를 들었을 

때, 子월에서 壬水는 원래는 9일인데 5일이라고 오류로 

기록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각종 고서에 기술된 지장간(支藏干)의 차이점에 관하

여 청대(淸代)의 진소암(陳素庵)이 문제의 제기를 하였

는데, �명리약언(命理約言)�의 ｢간월령법(看月令法)�에

는 지장간(支藏干)의 문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되

어 있다.

“옛 서적에 12개의 월지(月支) 중에는 여러 개의 지

장간(支藏干)을 갖고 있어 이들이 해당하는 날 수 

만큼을 나누어서 맡는다고 하는 분일용사(分日用事)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역사가 이미 오래되어 

이제는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받들고 있지만, 진

실한 이치는 아니다. 근본을 따져서 추론하면 寅卯

는 다만 甲乙 木일 뿐이고, 巳午는 단지 丙丁火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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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며 申酉는 庚辛 金일 뿐이고, 亥子는 壬癸 水일 

뿐이고 辰戌丑未는 단지 戊己 土일 뿐이다. 가령 亥 

중에 甲이 있고 寅 중에 丙이 있으며 巳에 庚이, 申

에 壬이 있는 것은 모두 木, 火, 金, 水의 생지(生地)

가 되기 때문이다. 또 未 중에 乙, 戌에 丁, 丑에 辛, 

辰 중에 癸가 있는 것은 木, 火, 金, 水의 묘지(基地)

이기 때문이고 辰에 乙, 未에 丁, 戌에 辛, 丑에 癸

가 있는 것은 모두 木, 火, 金, 水의 여기(餘氣)가 되

기 때문이다. 또 寅과 巳에 戊가 있고 午에 己가 있

는 것은, 모두 土인 戊·己가 모(母)인 火에 의해서 

생왕(生旺) 되기 때문이다. 총괄적으로 말해 단지 

그 氣가 있을 뿐이지 여러 지지(地支)의 위치를 각

기 약간의 일자(日字)를 며칠씩 얻어 나누어 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기(氣)가 존재하는 것

은 사실이므로 논명하는 사람은 반드시 겸해서 취

해야 하고 분야(分野)로 나눌 수는 없는 것이므로 

본기(本氣)를 위주로 삼고 그 이후에야 나머지 지장

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금 구례(舊例)를 아래

에 열거하지만, 만약 그 분야(分野)대로라면, 巳 중

에 戊가 있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亥 중에 戊가 

있고 寅, 申 중에 己士가 있는 것이, 어찌 이치에 

맞다고 하겠는가? 고금(古今)의 논명에서 일찍이 亥

月에 戊를 취하고 寅, 申月을 만나서 己를 취한 적

이 있었는가? 그것은 土가 申을 생(生)하는 데서 억

지로 끌어다 붙인 설인데 그래서 申 중에 戊, 己가 

함께 7일을 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

른 지지(地支)는 모두 어떤 천간이 담당하는 날짜를 

나누어 놓았으면서 申에서는 왜 戊와 己의 날짜를 

나누어 놓지 않았는가? 논명할 때 申을 만나면 戊

를 써야 하는가? 己를 써야 하는가?”[19]

[그림Ⅱ-5]는 1660년 전후 청대(淸代) 진소암(陳素庵)

의 �명리약언(命理約言)� ｢간월령법(看月令法)�에 기술

된 지장간(支藏干)인 구례(舊例) 부분을 본 연구자가 정

리하여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Ⅱ-5] �명리약언� ｢간월령법｣ 구례(舊例)[20]

�명리약언� ｢간월령법�의 지장간(支藏干) 날짜는 월

별 31일씩 1년의 합계는 372일이다. 참고로 진소암(陳素

庵)은 1580년 전후 명대(明代) 장남(張楠)의 저술한 �명

리정종(命理正宗)�을 구례(舊例)로 삼고 있다.

진소암은 �명리약언� ｢간월령법(看月令法)�에서 다

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옛 서적에 음간(陰干)은 子 午 卯 酉에서 생(生)한다

고 했는데 子 午 卯 酉 중에는 乙 丁 辛 癸에 해당

하는 날은 배당을 하고 어찌하여 장생지(長生地)란 

말만 있고 날짜는 배분하지 않았는가. 장생지(長生

地)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날짜를 할당해 주어야 하

는데 어찌하여 일(日)을 나누어 배당하지 않은 것인

가? 또 양간(陽干)의 묘지(基地)에는 날짜를 나누어 

놓고 있으면서 음간(陰干)의 묘지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또 사시(四時：사계절)는 365일인데 모든 

지지 속의 여러 천간이 모두 31일을 공유한다면 어

떻게 사시(四時)가 372일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니 장차 어떤 설로써 이

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각 천간별로 날짜를 

나누는 것에 절대로 구애받지 않아야 한다.”[21]

위 인용문에서 말하고 있는 1년 사계절은 365일인데 

어떻게 372일이 되는지에 진소암(陳素庵)은 의문을 품고 

오죽하면 지장간(支藏干)의 날짜에 구애받지 말자고 주

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의 연구에 의하면, 이 372

라는 숫자가 나온 연원은 인도 점성술 체계에서 시작되

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숫자는 바로 월률(月律)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인도 점성술인 낙샤트라(Naksha-

tra)는 베다(Vedas) 경전에 기원을 두고 천체(天體)를 

27등분하여 27명의 신(神)에게 분배한 것으로, 360도의 

천구를 달의 항성월 주기인 27.3일로 나누면 달의 하루 

이동 각 13.2도가 나오며, 이를 다시 27개의 영역으로 쪼

개어 27낙샤트라(Nakshatra)라는 명칭으로 구분하였다. 

소숫점 이하를 하나의 궁으로 활용하면 총 28개의 낙샤

트라가 되어 28낙샤트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6]. 즉, 

달의 하루 이동 각도 13.3도(度) X 28궁(宮)＝372.4가 되

며, �연해자평(淵海子平)� ｢월률분야지도(月律分野之圖)｣

의 372일이나 �명리약언(命理約言)�에서 구례(舊例)로 

소개한 372일 등이 모두 이와 관련이 있기에, 372과 최대

한 비슷하게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낙샤트라(Nak-

shatra) 체계는 당나라 때 불공(不空: 705~774) 화상이 

�문수사리보살급제선소설길흉시일선악수요경(文殊師利

菩薩及諸仙所說吉凶時日善惡宿曜經)� 속에 처음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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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하였다. 앞에서 이 372라는 숫자가 당나라에서 시작

되었을 것이라고 한 것은 불공 화상 이후 372수의 월률분

야(月律分野)가 나온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22].

서락오(徐樂吾)의 �자평수언(子平粹言)� ｢논인원용

사다과(論人元用事多寡)｣에는 인원용사(人元用事)인 지

장간(支藏干)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마침내 월에 따라 절기가 교차되는 것으로 계산해서 

오행을 가지고 360일에 배분하면 각기 72일이 된다. 임

철초(壬鐵樵)가 지은 �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에서는 

또 다시 아래와 같이 규정했다.”[23]

[그림Ⅱ-6] ｢인원용사도(人元用事圖)｣는 �자평수언�

｢논인원용사다과｣에서 기술된 �적천수천미(滴天髓闡

微)�에 수록된 지장간(支藏干) 배속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정리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Ⅱ-6] ｢인원용사도(人元用事圖)｣

�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 ｢인원용사도(人元用事圖)｣

에는 월지의 지장간(支藏干)의 날짜를 각 30일씩 배분했

으며 1년의 총합계는 360일로 구성되어 있다. 서락오는 

�자평수언(子平粹言)�의 ｢논인원용사다과(論人元用事多

寡)｣에서 임철초의 지장간(支藏干) 이론에 대해서 비판

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매월 사령의 기한을 분담하여 위의 표로 비교했는데, 

서로 들쭉날쭉 한다. 임철초는 본래의 인원 용사가 있

는 것을 믿고 날의 기한을 나누었는데, 이치상으로 합

하지 않은 것이 있다. 하늘이 흘러가며 움직임에는 점

차로 진퇴하고 갑자기 변경하는 이치는 없으니, 용사의 

많고 적음은 바로 힘을 쓰는 비례이다.”[24]

위 인용문을 살펴보면 서락오(徐樂吾)는 날짜의 기간

을 나눈 것은 잘못된 이치로서, 서락오는 힘의 비례인 

각각의 월지에서 사용하는 에너지(energy)의 비례로서 

지장간(支藏干)에 속한 날짜의 수를 나눈 것이라는 논리

를 펼치고 있다.

<표Ⅱ-1> 보편적으로 쓰이는 지장간(地藏干)의 날짜

생지(生支) 여기(餘氣) 중기(中氣) 정기(正氣)

寅 戊 = 7일 丙 = 7일 甲 = 16일

申 戊 = 7일 壬 = 7일 庚 = 16일

巳 戊 = 7일 庚 = 7일 丙 = 16일

亥 戊 = 7일 甲 = 7일 壬 = 16일

왕지(旺支) 여기(餘氣) 중기(中氣) 정기(正氣)

子 壬 = 10일 - 癸 = 20일

午 丙 = 10일 己 = 10일 丁 = 10일

卯 甲 = 10일 - 乙 = 20일

酉 庚 = 10일 - 辛 = 20일

묘고(墓庫) 여기(餘氣) 중기(中氣) 정기(正氣)

辰 乙 = 9일 癸 = 3일 戊 = 18일

戌 辛 = 9일 丁 = 3일 戊 = 18일

丑 癸 = 9일 辛 = 3일 己 = 18일

未 丁 = 9일 乙 = 3일 己 = 18일

<표Ⅱ-1>의 현대 지장간(地藏干)의 월령(月令)별로 

배속된 날짜 수를 다시 간(干)별로 나누어 계산하면 <표

Ⅱ-2>와 같다.

<표Ⅱ-2> 현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장간 날짜 수

甲 33일

乙 32일

丙 33일

丁 22일

戊 64일

己 46일

庚 33일

辛 32일

壬 33일

癸 3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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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2>에 나타난 월별 지장간(地藏干) 날짜 수의 

배분을 보면 戊土가 64일로 압도적으로 많고 己土 역시 

46일로 많은 날짜가 배정되어 있다. 한편 丁火만 22일로 

압도적으로 적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기본적으

로 양간은 33일로 음간은 32일로 배치해 놨다.

각 오행별로 이를 살펴보면 木은 65일, 火는 55일, 土

는 100일, 金은 65일, 水는 65일이다. 여러 고전에 의하

면 오행별로 72일 또는 72.6일씩 용사(用事)해야 하는데 

火와 土에서 어긋난 것이다. 이는 午중 己土와 寅, 申, 

巳, 亥의 여기인 戊土의 과다 배속 문제라고 판단된다.

<표Ⅱ-3>은 1년 365일을 오행별 십간별로 분리해서 

가장 합리적인 지장간(地藏干)의 배속 날짜 수를 선정한 

것이다.

<표Ⅱ-3> 이상적인 지장간의 배속 날짜 수

오행(五行) 양간(陽干) 음간(陰干) 

木 : 73일 甲 : 37일 乙 : 36일

火 : 73일 丙 : 37일 丁 : 36일

土 : 73일 戊 : 37일 己 : 36일

金 : 73일 庚 : 37일 辛 : 36일

水 : 73일 壬 : 37일 癸 : 36일

3. 결 론

명리학 이론에서는 지장간(支藏干)에 배속된 날짜의 

비합리성 때문에 청대(淸代) 진소암(陳素庵)은 �명리약

언(命理約言)�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제기했었고, 

20세기 근대의 서락오(徐樂吾)도 �자평수언(子平粹言)�

에서 지장간에 배속된 날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는 명리학의 격국 이론을 연구하는 학파는 취격 부분

에 있어서 투간(透干)을 적용하는 투간파와 월지 지장간

에 일수를 배정하는 사령(司令)파로 갈라져 혼란스럽게 

되었다. 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여러 고전에서 나타

난 지장간 이론을 세밀하게 살펴 인원용사(人元用事)의 

변천 과정과 적용에 대한 타당성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장간(支藏干)의 변천 과정에서는 1년은 365일

이지만 현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360일을 비롯해 

356일, 372일과 같이 시대마다 다르게 사용하던 당시의 

시대상 역법이 반영되었기에 역법이 시대간에 서로 맞

지 않으며, 간(干)의 배속 역시 명리 고전마다 서로 일치

하지 않고, 수많은 동양 고전에는 오행(五行)을 72일씩 

분배한다고 기술되었지만, 현재 사용되는 지장간(支藏

干)의 오행은 木은 65일, 火는 55일, 土는 100일, 金은 65

일, 水는 65일로 배분하고 있다. 이는 寅, 申, 巳, 亥 월령

의 지장간에서 土가 과다 배속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寅, 申, 巳, 亥 월령(月令)의 지장간(支藏干)에

서는 여기(餘氣)를 戊土를 7일로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寅월의 이전 달은 丑월이므로 己土가 寅월의 여기(餘氣)

가 되는 것이 합당하고, 申월의 이전 달은 未월이므로 

己土가 申월의 여기(餘氣)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

된다. 이에 寅, 申월이 양간(陽干)이라는 지지의 음양(陰

陽)적인 입장이라는 논리와 비교해 본다면 子, 午, 卯, 酉

월과 辰, 戌, 丑, 未월의 지장간에도 음양이 모두 들어있

기 때문에 음양의 논리는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역경(易經)� 팔괘의 이론을 기준으로 간지를 

배정하면 未申, 丑寅의 방향에는 坤, 艮이 배치되고 이를 

戊土라고 했으며, 辰巳, 戌亥의 방향에는 乾, 巽이 배치

되고 이를 己土라고 하는 고대 기록에서 영향을 받은 듯하다.

한편 子, 午, 卯, 酉월의 지장간(支藏干)에는 午월에만 

유일하게 중기(中氣) 己土가 있다. 이를 하지(夏至)의 직

전, 또는 火土 동궁설(同宮設) 그리고 금화교역(金火交

易)의 준비단계와 같은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이

를 뒷받침할 논리적 근거가 미약할 뿐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연구자는 지

장간(支藏干) 土의 문제와 다른 오행들의 날짜 배속의 

정확성 때문에, 사령(司令)으로 격(格)을 취하는 이론보

다는 투간(透干)과 회합(會合)으로 격(格)을 취하는 이

론이 더 논리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나아가 후속 연구

로 인원용사(人元用事)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전개되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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